
GIST, 미래 과학 꿈나무 위해 과학도서 기증…
21년째 지역사회에 기여 

- GIST 사회공헌단 ‘피움’ & (재)지스트발전재단, 광주·전남 지역 초등학교 및 보육기관 등 
3곳에 약 500만원 상당 도서 기증… 2003년부터 매년 기증사업 진행

▲ GIST 사회공헌단 ‘피움(PIUM)’과 (재)지스트발전재단이 무안 청계북초등학교에서 과학도서 전달식을 
개최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. (왼쪽부터) 청계북초등학교 김유동 교장, (재)지스트발전재단 김해명 
이사장, (재)지스트발전재단 나승종 이사 

광주과학기술원(GIST, 총장 임기철) 사회공헌단‘피움(PIUM)’*과 (재)지스트발전재단(이

사장 김해명)이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에 건전한 과학문화를 확산하고 미래 과학 꿈

나무 양성을 위해 광주·전남 지역 초등학교 및 보육시설 등에 과학도서를 기증했다.

GIST 사회공헌단은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지역아동센터 및 소외지역 초등학교에 과

학 분야 도서를 기증해 왔으며, 2017년부터는 (재)지스트발전재단과 함께 기증사업

을 진행하고 있다.

* 피움(PIUM, P: positive, I: interaction, U: understanding, M: mind): 꽃을 피우는 것과 같이 씨
를 뿌리고 물과 거름을 주어 우리 사회에 꽃을 피워 GIST의 향기를 퍼뜨리자는 의미 

올해는 전남 무안 청계북초등학교, 신안 하의초등학교, 광주 애육원 등 3곳에 총 

500만 원 상당의 과학도서를 전달했으며, 도서 전달식은 김해명 (재)지스트발전재

단 이사장, 나승종 (재)지스트발전재단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28일(화) 무안 청계북

초등학교에서 진행됐다.

(재)지스트발전재단 김해명 이사장은 “기증된 도서를 통해 학생들이 창의력과 상상력

을 키우며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” 면서, “(재)지스트발전재단은 앞으로도 

소외지역 아동·청소년들의 학습과 배움을 지원하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”고 말했다.



청계북초등학교 김유동 교장은 “GIST와 발전재단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보내주

신 책 선물에 감사드린다”며 “아이들이 과학에 대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다방면

으로 독서 활동을 장려하겠다”고 말했다.

    

▲ 무안 청계북초등학교 학생들이 기증된 과학도서를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. 

(재)지스트발전재단은 2016년 설립된 이후 지역 내 과학기술 인재 육성 및 교육활

동을 지원하고 있으며, GIST 사회공헌단 ‘피움’과 연계해 소외지역에 대한 도서 및 

물품 지원사업, 물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을 위한 정수기 보급 사업 등 사회공헌 활

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.

한편 GIST는 사회공헌단 ‘피움’과 (재)지스트발전재단의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

바탕으로, 최근 발표된 국내 언론사의 대학평가에서 권역별 지역사회 기여 대학 

부문(전라·제주권) 1위에 올라 눈길을 끌기도 했다. 


